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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전세‧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
기하겠습니다.

□ 10.14일,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, 주요은행 등과 

전세 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
 ◈ 일시 / 장소: ‘21.10.14.(목) 14:30 ~ 15:30 /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 

 ◈ 참석:  (금융위원회) 금융정책국장, 금융정책과장
(금융감독원) 은행감독국장
(은행연합회) 상무 (은행) 농협‧신한‧국민‧우리‧하나은행 부행장

ㅇ 금일 회의에서는,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

최근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,

ㅇ 특히,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및 집단

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.

□ 첫째,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, 4/4분기중 

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.

ㅇ 다만,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, 여신

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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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둘째, 4/4분기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

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

관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ㅇ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 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TF를

구성하여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관련 정보를 공유하며,

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같은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, 수시로

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발생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ㅇ 아울러,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, 금융당국과

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